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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인공감미료 섭취량 안전권

국민 1인당 인공감미료 섭취량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공감미료 섭취량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2008년 가공식품 중 인공감미료(아스

파탐 등 6품목)의 함량 및 식이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국민 1인당 인공감미료 섭취수준은 안전한 것으로 평

가했다.

시중에 유통되는 과자 등 611개 가공식품 가운데 아스파탐, 아세설팜칼륨, 수크랄로스, 사카린나트륨, 글리실

리진산삼나트륨,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등 인공감미료 6개품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, 불검출에서 최대 5600ppm

으로 조사됐으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없었다.

그러나,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일일 섭취허용량대비 인공감미료 섭취가 비교적 많았고, 특히 수

크랄로스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드러났다.

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섭취 안전성평가를 강화하고 수요자에게 알맞은 정보를 제

공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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